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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총영사관 개
천절 기념 리셉션
BU에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현대

차그룹이 20억달러(2조4000억)를 들여 미국에 자

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보스톤에 설립한다고 9월 23일(한국

시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과 앱티브(Aptiv)는 23일 뉴욕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양사가

각각 20억달러씩 출연한 40억 달러 규모 조인트

벤처의 본부가 보스톤인 것은 앱티브의 자율자

동차사업부본부가 보스톤 시포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보스톤에서 목격했다는 한인들도 있어 정 부회

장이 계약 전 앱티브를 미리 둘러 본 것으로 추정

된다. 

내년 설립되는 조인트 벤처를 이끌 인물은 앱

티브 자율자동차(Aptiv Autonomous Mobility)

의 칼 이아그네마 회장이다. 하지만 조인트벤처

이사진 구성은 현대차그룹과 앱티브가 균등하게

같은 수로 임명한다. MIT 출신 칼 이아그네마 회

장은 보스톤 한인들에게 친숙한 자율자동차 스

타트업 누토노미(NuTonomy) 창시자이자 CEO

였다. 앱티브의 전신인 델파이에게 회사를 인수

합병한 후 자율자동차사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보스턴총

영사관은 2019년 개천절

리셉션을 보스톤 소재

BU 맷캘프트러스티센터

(Metcalf Trustee Center)

에서 10월 1일 개최했다.

개천절 리셉션은 올해 코리아 페스티벌의 공식

적인 시작이다. 

코리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정상급 국악인

과 보스톤 발레 수석 무용수

▶▶7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휴간 안내
10월11일자신문휴간 합니다

개천절 행사와 더불어 코리아 페스티벌 공식 시작 
주청사내 "코리아데이", "가을사랑"콘서트 이어져 2.4조 투자 현대 자율주행차 본사 보스톤에

누토노미 인수한 앱티브와 50대50 조인트 벤처
누토노미 MIT출신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현대차그룹 단숨에 세계 톱3 자율주행차 주주로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과 앱티브 CEO인 케빈 클락 씨가 뉴욕에서 50대 50 투자 조인트벤처 설립에 23일 서명했다. (사진=앱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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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영사 18분 영어연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상 소개
인 한서혜 씨가 참가한 <국악과 무용

축제>가 조던홀에서 9월 27일 개최됐

다. 10월 9일에는 ‘한국의 날’ 행사

가 주청사 그레이트홀에서 열리며, 12

일 텁스 그라노프 뮤직센터에서는 <가

을사랑> 평화콘서트가 이어진다.

이번 개천절 행사에는 매사추세츠

의회의 태키 챈, 도널드 웡, 마리아 로

빈슨 하원의원, 주정부를 대표해 남팜

국제무역 및 기업개발부 차관, 케이코

오렐 관광부 장관, 프렌시스 우레나 보

훈부 장관이 그리고 세츠오 오모리 신

임 보스톤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관, 한

인사회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여했

다. 

이번 개천절 리셉션은 한국의 전통

주 등을 선보였던 지난해 행사에 비해

이벤트는 줄었으나 총영사의 긴 환영

사가 이를 대신했다. 행사는 뉴잉글랜

드한국학교 합창단과 필하모니아보스

톤의 한국의 애국가와 미국의 국가 연

주로 시작됐다. 

두툼한 연설 원고를 들고 단상에 오

른 김용현 총영사는 무려 18분에 달하

는 환영사를 통해 개천절의 유래에서

부터 한국과 미국의 상호동맹관계, 남

북관계, 경제교류, 한미문화교류, 보빙

사와 유길준으로 시작된 한국과 매사

추세츠와의 인연과 상호관계, 특히 한

국 기업들의 매사추세츠 진출 등에 관

해 이야기 했다. 

“(연설이)짧았으면 좋았겠지만 어

쩔 수 없다”며 웃음을 자아낸 총영사

는 곰이 여자로 변해 단군을 잉태한 전

설까지 언급했다. 김 총영사는 특히 한

미 동맹관계에 대해 “민주주의, 자유

무역 인권, 법률 등 보편적 가치를 공

유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

계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

영을 가져오는 초석이었다. 역사상 가

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한미 동맹이 이제 손

을 맞잡고 한반도의 한반도의 안보환

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며 이번 주말 북미회담에서 좋은 결

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

럼프 대통령과 무려 9차례나 정상회담

을 가진 사실도 강조했다. 

김총영사는 한국과 매사추세츠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보빙사, 최초 유학

생 유길준, 이승만 박사의 하버드 수학

에서 시작해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미국내 혁신 1위 주 매사추세츠와 세

계의 혁신 1위 국가 한국이 상호 협력

과 교류에 수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을 강조했다. 

남 팜 경제차관은 축사에서 베트남

계인 팜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두

개의 전쟁을 같이했다”며 한국과 베

트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참전용사

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미

국내 1위 혁신도시, 살기좋은 도시라

며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에 감사한

다”고 밝혔다. 

태키 챈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보석

”과 같은 국가라며 민주주의를 “불

과 1세기도 안되어서 한국정부는 국민

이 원하는 것을 하며 또 정권교체를 이

루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국의 남북문제가 현존한다고 말하고

형제국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챈 의원은 또 매사추세츠 의회내 아

시안 코커스가 점점 커나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안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리

안 커뮤니티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

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밝혔다.

장우석 매사추세츠 한인회장은 한

국의 5천년 역사가 1950년에 단절될 위

기를 겪었다며 한국을 지켜준 참전용

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매사추세

츠 한인회장으로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트비아의 명예 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울디스 K 시폴스(Uldis K.

Sipols) 영사는 개천절 이벤트가 “훌

륭했다”고 밝혔다. 시폴스 씨는“사

람들은 한국에 많은 존중을 표한다. 이

젠 유럽에서 누군가를 모방해야 할 모

델로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을 추천한

다”고 말하고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경제적인 성공, (한류)뮤직의 성

공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협상까지 이

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폴스 씨는 “약 10여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도 숨기지 않

은 그는 “오늘 김총영사가 이 같은 다

이내믹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 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10분이 훨씬 넘는

연설이었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다. 특히 남북관계를 이야기 할 때

정말 진심이 담겨 연설이 살아 있는 느

낌이었다.”고 말했다.  

개천절 행사 기념식은 사라장 이래

처음으로 한국의 ‘바이올린 신동’

으로 불리는 이수빈 씨의 피가니니의

캐프리스와 쇼팽의 녹턴 연주로 마무

리 됐다. 이수빈 씨는 현란한 바이올린

연주로 청중의 눈과 귀를 붙잡았다. 참

가자들은 뷔페로 차려진 한식을 들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보스톤 중국 커뮤니

티의 일부 언론사들도 참여, 취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도널드 웡, 태키 챈, Mrs. 총영사, 남 팜, 프랜시스 우레나, 박선우, 장우석 등 주요 인사들이 개천절 케익을
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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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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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복동> BU에서 상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정의기억연대가 기획한

영화 <김복동>이 10월 10일 7시 보스

톤에서 상영된다. 

한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매사추

세츠주 공식 비영리 단체 위홉

(WeHope Inc.)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 <김복동> 상영 이벤트에는 정

의기억연대 뿐 아니라 마리몬드와

같은 ‘위안부’ 관련 단체들 및 유

명한 활동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 <김복동>은 지난 8월 한국에

서 개봉하며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받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

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세상에 자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처음 밝혔던 1992년부

터 201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복

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

해 투쟁했던 27년 간의 긴 여정을 담

았다. 

영화 김복동은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 상영 이전 휴

스턴, 필라델피아, 프린스턴대, 브

라운대, 예일대에서 상영됐다. 대학

생을 비롯한 모든 한인들에게도 개

방된다. 이벤트는 BU College of

Arts & Science 224호 (725 Com-

monwealth Ave. Boston, MA

02215)에서 오후 7시부터 상영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 댄스 듀오 <올레디> 가드너 뮤지엄서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

해 NBC TV의 ‘월드오브댄스’에서

멋진 춤솜씨를 보여 3차전까지 진출했

던 한국여성댄스 듀오 ‘올레디’가 이

사벨라스튜어트가드너뮤지엄에서 라

틴, 힙합, 거리 댄스를 융합한 독특한 댄

스무대를 10월 14과 17일 선보인다. 

양사랑(29), 강혜진(25)씨 2명으로 구

성된 올레디는 보스톤 아사벨라 스튜어

트 가드너뮤지엄에서 전속 레지던시로

1주일간 머물며 뮤지엄에 대해 배우게

되며 뮤지엄을 보며 구상한 춤을 목요

일 17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

월 14일 월요일 오프닝데이에 지난 25년

간 이사벨라스튜어트가드너 뮤지엄의

전속 레지던시 예술가들과 함께 댄스공

연을 갖게 될 예정이다. 월요일은 무료

이다. 

양씨와 강씨는 13년전 서울의 라틴댄

스아카데미에서 만나 3년전 댄스 듀오

‘올레디’를 창단했다. 댄스 아카데미

에서는 볼룸 및 차차, 룸바, 삼바, 자이브

, 림바 그리고 기타 스타일의 현대 라틴

댄스를 섭렵했다. 올레디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미 모든 종류의 댄스

를 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듀오는

2017년 벨라스타스트리트 경연대회에

서 우승했으며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

는 1천3백만 뷰를 기록했다. 

올레디는 이 뮤지엄의 두번째 레지던

시 무용수이다. 첫번째 무용수는 댄스

콤플렉스의 예술 감독이었던 피터 디뮤

로 씨였다. 강씨는 “레지던시 무용수

로 선발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초대받아 너무 기쁘다”고 밝혔

다. 

페기 포글맨 뮤지엄의 디렉터는 “뮤

지엄의 갤러리와 댄스의 융합은 이사벨

라 스튜어트 가드너의 정신이자 우리

DNA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픈데이 

월 10/ 14 오전10 –오후4 

무료 입장 

월드 프리미어 공연 

목 10/ 17 오후 12, 12:30, 오후 1; 5, 5:30,

6; 오후 7 , 7:30 , 8 

박물관 입장료에 티켓도 포함

bostonkorean@hotmail.com

10월 14일 월요일, 10월 17일 목요일 양일 공연 
대학생이 만든 비영리단체 위홉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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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명 참가해 성황이룬 국악과 무용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예술협회가 개최한 “무용과 국악

축제” 에 김용현 총영사를 비롯 각국

외교관들, 하버드한국학연구소 교수들

, 보스톤인근 음대교수들, 외국학생 등

600 여명이 참여했다. 주보스턴총영사

관과 협력 하에 개최된 음악회는 코리

아축제의 일환이었다. 

보스톤 시의회의 에드 플린 시의원

은 한미예술협회의 동서양 문화교류를

치하하는 표창장을 김병국회장에게 수

여하였다. 김병국 회장은 국악 명인들

과 발레, 판소리와 재즈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을 기획해 보스톤에서 국악

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랜드마크 오케스트라의 크리스 윌킨

스 지휘자는 아주 훌륭한 연주였다고

평하였고 “재즈나 블루스 그리고 플

라멩코같은 아는 음악의 느낌이 나면

서도 생전 처음 맛보는 신선하고 아름

다운 음악” 이라고 전했다.  연주의 해

설을 맡은 버클리 음대 리쳐드 케릭 교

수는 “해설을 맡은 것이 영광이며 매

혹된(spellbounding) 순간들이였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에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9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NEC 조던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무용과 국악 축제” 란 주

제로 전통국악과 첼로연주 그리고 발

레가 만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무대였다. 

한국 전통 민속음악의 대명사로 알

려진 이태백 명인(아쟁/목원대 교수)

을 포함해 전통은 물론 현대음악을

함께 아우르는 이지영 명인 (가야금/

서울대 교수), 임현빈(판소리), 원완

철(대금/태평소), 김태영(장구)이 참

여했다. 즉흥음악의 달인인 첼리스트

카리 유셀라(Kari Juusela) 그리고 보

스톤 발레의 주역을 맡고 있는 한국

인 발레리나 한서혜와 캐나다출신인

발레리노 존람(John Lam) 등 다양

한 공연예술장르를 한 무대에서 감상

할 수 있었던 연주였다.

‘호적(태평소)과 사물놀이’ 연

주로 막을 올린 이날 공연은 마치 호

적이 팡파르의 울림을 연상시키듯 웅

장하고 우아한 연주 무대를 암시했다

.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 임현빈의 공력 있는

소리와 김태영의 다양 무쌍한 고수장

단, 그리고 카리 유셀라씨의 첼로연

주와 만나 전통판소리에서 듣지 못했

던 새로운 방법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목격하게 했다. 특히 유셀

라씨는 첼로를 매개로 즉흥연주를 통

해 ‘사운드 엠비언스’를 관객에게

선사함으로써 전통 판소리의 이야기

의 묘사를 첼로의 특유한 음색과 연

주기법을 사용해 음악적으로 확장하

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수마이크를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로 간혹 첼로소

리가 판소리의 단어를 흐리게 했던

것이 옥의 티였다. 

이태백 명인의 ‘박종선류 아쟁산

조’ 연주 또한 일품으로 꼽을 수 있

었다. 산조(scattered melody)란 음

악적 장르의 묘미는 즉흥성과 연주자

개개인의 독특한 음악적 표현성에 그

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연

주되고 있는 산조는 이미 1960-70년

대를 거친 옛 명인들에 의해 ‘정형

화’된, 혹은 ‘보존’해야만 하는

음악으로 변했다. 이태백 명인은 이

런 정형성을 넘어선 연주자임에 틀림

없다. 박종선 류 가

"국악의 세계화"에 한 걸음 나아가다.. 
무용과 국악 축제

한미예술협회가 개최한 <무용과 국악축제> 에 김용현 총영사를 비롯 각국 외교관들, 하버드한국학연구소 교수들, 보스톤인근 음대교수들 등 600 여명이 참여했다

<공연 후기>  하트포드대학 하주용 교수 

▶▶5면으로 계속

한미예술협회 주최 보스턴총영사관의 후원 
보스톤 시의회 김병국 회장에게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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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올곧이 보존하는 동시에 연주 때마다 달라

지는 이태백 명인만이 지닌 즉흥성이 돋보인다.

이 날 연주 또한 새로운 가락을 선보임으로써 박

종선류를 이태백류로 탈 바꿈 시킨 새로운 경이

로움을 엿보게 했다. 뒤이어 계속된 삼고무는 박

찬희씨의 지도하에 통일된 연주를 보였으며 외국

인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다.  

2부는 민속 기악합주 시나위로 시작되어 각 악

기의 고유의 멋을 즐길 수 있었으며 이어서 원완

철씨의 대금 연주 ‘청성곡’이 원숙한 프레이즈

와 꾸밈음의 처리로 이어졌다.

발레와 이지영의 가야금이 만난 작품이 당연

이번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평가한다. 한서

혜와 죤람의 듀엣 (Pas de deux)은 전통발레를

넘어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현대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두 연주자는 이날 공연에

서 고 황병기 명인의 대표작인 ‘침향무’를 음

악으로 선택했다. 음악 자체에서 암시된 ‘무’

를 염두한 안무로 동양적 침향의 향기를 연상하

게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라 말할 수 있

었다. 연주회는 남도잡가와 진도아리랑 등으로

끝맺었다. 

이날 공연은 국악이 더 이상 이민자의 애환을

달래주던 옛 음악이 아님을 강조한 연주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악계는 ‘국제화’란 슬로

건을 내걸고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전통을 주체

로 담보한 긍정적 변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새로

움을 찾는 오늘의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 또한 이러

한 새로운 경향에 걸맞은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

한다. 국악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 중요한

공연이었다고 평가한다. 

에어캐나다 푸티너리, 푸틴도 맛보고 기부도 하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에어캐

나다(Air Canada)가 보스톤의 다운타운크로

싱(Downtown Crossing)에서 캐나다 특유의

음식인 푸틴(Poutine)을 판매하는 행사를 10

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개최한다. 

푸틴은 캐나다의 퀘벡주 전통 음식의 하나

로 프렌치 프라이에 치즈 그레이비 등을 얹은

한국의 컵밥같은 페스트푸드이다. 에어캐나

다는 세계 대표적인 도시에 어울리는 푸틴을

만들어 $5에 판매한다. 그 수익금 전액은 보스

톤의 자선 푸드 팬트리인 프레시트럭(Fresh

Truck)에게 기부한다. 프레시트럭은 보스톤

의 빈곤지역에 신선한 야채와 먹거리를 트럭

으로 제공하는 자선단체이다.

에어캐나다의 푸티너리 이벤트는 이 항공

사가 출항하는 200여개 도시 중 서울, 상하이,

파리, 런던 등 대표적인 10곳을 선정, 그 도시

에 어울리는 푸틴을 만들어 세계 도처에서 판

매하는 행사다. 

예를 들어 서울 푸틴은 프라이와 김치, 새우

튀김, 스파이시 아욜리 그리고 양파가 곁들여

진다. 동경의 푸틴은 프라이, 간돼지고기, 폰

주, 간장소스, 단무지, 채썰은 당근, 생강이 곁

들어진다. 이처럼 세계 각국 도시의 이름의 푸

틴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맥주 등의 음료

수도 함께 판매한다. 

에어캐나다는 푸티너리 방문 후 사진을 찍

어 해쉬태그 #AirCanadaFliesThere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 중 매일 2

명을 뽑아 전 세게 항공권을 선물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관계자는 “푸틴 메뉴에 김치

를 올린 한국 메뉴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

기 좋은 각국 테마의 포토부스도 있으므로 방

문해 음식을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에어캐나다 푸티너리 행사  

일시 10월 3일-10월 13일 오후12시부터 -10

시까지 

장소 : 다운타운 크로싱(267 Washington

St., Boston)

bostonkorean@hotmail.com

▶▶4면에 이어서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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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야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는

가을 야유회를 뉴튼 어번데일파크

(Newton Auburndale Park)에서 9월28

일 토요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가을 날씨답게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과 무성한

나무와 찰스강에 둘러싸인 공원 피크닉

장소에서 4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

석하여 동창회가 준비한 송편과 바비큐

음식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1시부터 이강원 회장 주재로 이

사회를 진행한 후 유난히도 무더웠던

긴 여름을 지낸 뒤 더욱 건강한 모습으

로 만난 동문들의 여행 이야기, 주변 이

야기 등 즐거운 식사와 담소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식사 후에는 ‘함께하는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

문회’에 대한 신임 이강원 회장의 인

사말과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또한 지난 회기 수고해준 윤은상 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

사회에서는 12월 14일 개최예정인 연말

파티, 동문회 차세대 영입 및 활성화 방

안, 새 이사 추천 및 재선 방향, 다가오는

한인 단체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독려

등이 논의되었다. 

김정선 산우회 회장은(동창회 차기

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주요 산하

모임인 산우회 소개를 하였으며, 이어

50년대 학번 선배부터 04학번 후배까지

의 소개와 그 시대 회상을 하며 서로 알

아가는 자리를 가져 학창시대로 돌아간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으로 마무리하며

즐거운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동문회는 10월 19일(토) 산우회 주관

으로 등산모임을, 그리고 12월 14일 (토)

연말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그 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

난  행 사  사 진 들 은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

해서 주소록 업데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 다 . 동 창 회  이 메 일 은

snuaane@gmail.com 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년도 야유회 행사 중 동문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사진

매사추세츠 유급 휴직 세금 
10월 1일부터 원천 징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0월 1

일부터 유급휴직 펀드적립을 위한

세금을 일주일에 몇 달러씩 주급에

서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

자들은 물론 고용주 또한 일정 분량

고용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 적립금을 통해 매사추세츠 근

로자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녀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거나 근로자

본인의 병 회복을 위해 필요한 유급

병가를 최장 3개월간(12주) 낼 수 있

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산의

연봉의 정도에 따라 최대 자신이 평

상시 받던 급여의 80%를 받게 된다.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도 해당되는가? 

이미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는 이번 세금 원천징수에서

선택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급 병가 혜택이 주 정부가 제공

하는 혜택보다 좋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얼마나 쉴 수 있나? 

근로자들은 출산, 병가를 위해 최

대 12주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개인

적인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경

우 최대 20주까지 휴직할 수 있다.

군인 가족들은 가족의 근무시 최대

12주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부상당

한 참전용사를 위해서는 최대 26주

간 휴직할 수 있다. 

▶돈을 얼마나 원천징수 하는가?

10월 1일부터 페이롤 세금의

0.75%를 부과한다. 고용주들은 이

요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달리 말해

근로자들은 최대 100불당 38센트를

부담한다. 단 2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

아도 되지만 근로자들 또한 100불당

최대 38센트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

다.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내는 수

당은 얼마인가? 

연장 $25,000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1.82 이하를 부

담하며 1년당 $95을 부담한다. 만약

이 근로자가 유급 휴직을 낸 경우 주

당 384.62을 부담하게 된다. 

연봉 $100,000의 근로자의 경우 주

당 $7.27를 부담하며 1년 최대 12주

휴직의 경우 자신의 주급 44%에 해

당하는 $850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자신의 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유급휴직 수당 계신

(https://calculator.digital.mass.go

v/pfml/yourbenefits/)을 이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수당 적립의 최대

연봉 금액은 $132,900이다. 

▶어떤 사람이 유급휴직을 낼 수

있는가?

근로자들은 휴직 30일 전에 자신

의 고용주에게 유급 휴직을 신청해

야 한다. 가능하면 날짜, 휴직사유,

휴직기간, 그리고 진단서류 등을 동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첫 7일을 커버

되지 않지만 이는 자신의 휴가로 대

체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톤지회는 뉴잉글

랜드 지역 고교생 이상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화여대동창회보스톤지회 웹사이

트(ewuaab.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

드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마

감은 10월 31일이다. 

이대 동창회는 신청자 중 이화여대

졸업생 및 직계가족 중에서 1명을 선발

하고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 학생중에

서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12월 7일

동창회 연말 총회에서 수여한다. 

문의는 617-939-3652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대 동창회보스톤지회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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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보스톤에 자율주행차 조인트 벤처 본사 설립

본부 회장을 맡았다. 

앱티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인트벤처는

한국에 기술센터를 비롯 아시아 몇 곳에 기술센

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 위치한 조인트 벤

처는 핵심기술센터로서 자동차 변형 및 자율주

행차 플랫폼의 테스트 장소로 사용된다. 현대차

의 한국내 자동차시장의 압도적 점유 상황과 5G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촉진할 기대하고 있다. 

앱티브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업체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였던 델파이(Delhpi)에서 분사

했다. 델파이는 2017년 10월 보스톤의 자율주행

차 스타트업 누토노미(NuTonomy)를 4억5천만

달러에 합병했다. 합병 당시 누토노미 100여명

의 인력과 델파이 측 100여명의 인원이 합해져

약 200여명으로 출발했었다. 현재 앱티브 자율

자동차사업본부는 직원이 700명에 달한다. 100

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다.

합병 전 델파이는 피츠버그 대학출신의 자율

자동차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자율자동차부분

의 실력자로 부상했다.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웨

이모, 테슬라 등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자랑해왔다. 델파이

의 자율자동차사업부는 피츠버그, 싱가폴, 산타

모니카, 그리고 실리콘 벨리 등에 분산되어 있었

다. 

누토노미는 MIT출신의 이아그네마 씨가

2013년 창설, 2016년부터 싱가폴에서 자율주행택

시를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다.

2017년에는 사우스 보스톤에서 자율주행차 운

행을 했으며 2018년에는 보스톤 전역에서 자율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누토노미는 단 한 건의

사고도 기록하지 않았다. 

델파이는 누토노미와 합병 이후 자동차 부품

부분을 담당하는 델파이 테크와 기업을 분리하

고 이름을 앱티브로 변경했다. 앱티브는 구글에

서 분사한 웨이모,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인수한 크루즈 등과 함께 세계 3대 자율주행 자

동차 업체로 꼽힌다. 인지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컴퓨트 플랫폼, 데이터 배전 등의 분

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현대와 엡티브의 조인트 벤처는 자본과 기술

력의 결합형식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차

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현금 16억달러를,

나머지 4억 달러(약 4800억원) 규모는 자동차 엔

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

유 등 자원으로 투자한다. 앱티브는 20억 달러 규

모의 자율주행 기술, 지적재산권, 약 700명에 달

하는 안정적 무인자동차 개발 인력 등을 합작사

에 출자한다.

앱티브는 전체 지분의 50%를 현대차그룹에

내주지만 현금 16억달러 투자와 현물 4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셈이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16

억 달러를 투자하고 단숨에 자율주행차 선두주

자로 올라서게 된다.

조인트 벤처는 자동차엔지니어협회(SAE) 4,

5단계 자율자동차 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사용

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세계 자율자동차 생태계

시장에서 선두위치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조인

트 벤처는 2020년부터 전면 자율주행 시스템 시

험을 시작해 2022년까지는 제작 가능한 자율주

행차 플랫폼을 로보택시업계, 무인자동차 대여

업계, 자율자동차 제조회사에 제공한다.

김용현 총영사는 개천절 리셉션에서 현대자

동차의가 투자한 자율주행차 본부가 보스톤이

라고 말하고 한국과 매사추세츠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 전역에서 무인자동차 실험을 하고 있는 누토노미가 카플리 보스톤공립도서관을 지나고 있다

앱티스는 현대와 합작으로 4,5단계 달하는 자율자동차를 개발하게 된다. 현재 현대차는 3단계 정도의 자율자동차 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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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가족

을 이루고 꾸려나가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매일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보기부터 커나가는

아이의 교육비까지 뭐 하나 쉽고 만만한 것이

없다. 매사추세츠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좋

은 도시는 어디일까. 9월 24일 보스톤매거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대출 전문사인 랜딩트리

(LendingTree)가 가족을 꾸리기 좋은 매사추

세츠 내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매사추세츠주

내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 118개를 대상으로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 중 6가지를 고려해 순위

를 정했다. 고려의 대상이 된 6가지 요소는 자녀

가 있는 가구 비율, 가구의 평균 소득, 월평균 주

택 비용,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택 소유율, 25세

이상의 실업률, 고등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십

대의 비율이다.

1위로 뽑힌 도시는 사우스쇼어 지역에서 가

장 많은 백만장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힝

엄(Hingham)이다. 인구의 93%가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평

균 주택 비용은 $2,47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

으나 평균 가계 소득 또한 $229,667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아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

업했으며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실업률은 1.5%

로 매우 낮았다.

2위에 랭크된 도시 윈체스터(Winchester)의

경우 인구 89.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주택 비용 $2,513,

평균 가계 소득 $211,622, 실업률 1.5%,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 비율 0.0%이었다. 니

드햄(Needham)과 밀턴(Milton)이 뒤이어 3, 4

위를 차지했으며 스프링필드 남부에 위치한 롱

메도우(Longmeadow)가 5위로 순위권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저렴한 월평균 주택 비용 $1,803

을 자랑했다. 

보스톤 교외의 유명 도시 웰슬리(Wellesley)

와 렉싱턴(Lexington)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6

위에 랭크된 도시 웰슬리는 평균 가계 소득이

$250,001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비용 또한 $2,828

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위에 랭크

된 렉싱턴의 월평균 주택비용은 이보다 조금 낮

은 $2,639였다. 이 두 도시의 25세에서 44세 사이

의 실업률은 각각 5.3%, 4.1%로 순위권 내의 다

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스톤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택 소유율

22.9%로 114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00으로 힝엄의 1/6에

불과했다. 4.6%에 달하는 실업률 또한 낮은 순

위에 영향을 미쳤다. 인근의 도시 서머빌은 110

위, 케임브리지는 88위로 보스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전체 순위 및 세부사항은 lend-

ingt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sun@bostonkorea.com
힝엄(Hingham) 윈체스터(Winchester) 웰슬리(Well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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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평가한 매사추세츠 최고의 레스토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리

플에이(AAA)가 미국 전역 최고 레스토랑 명단

을 올해 2월 발표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도 

3곳의 식당들이 최고인 5다이아몬드 레스토

랑이 포함됐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최고 레스토

랑 명단이다. 

트리플에이의 평가는 독립된 평가단이 캐나

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 32,000곳을 돌아다니면

서 시행한 것이다. 약 0.2%의 레스토랑이 5다이

아몬드를 획득했으며 2.1%의 레스토랑이 4개

다이아몬드에 선정됐다. 

5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매사추세츠 —5다이아몬드

멘튼(Menton)  Boston

포티코(The Portico) 레녹스(Lenox)

타퍼스(Topper’s) Nantucket

로드 아일랜드 -5 다이아몬드

코스트(COAST) 워치힐(Watch Hill R.I.)

메인 —5다이아몬드

화이트반인레스토랑( White Barn Inn

Restaurant) 케네벙크 

커네티컷 —5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앳윈비안 팜  모리스(Morris)

트리플에이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의 마이클

페드톤 디렉터는 5 다이아몬드 선정 식당은 “

인상적인 성취”라고 밝혔다. “최고라 여겨지

기 위해서는 셰프가 최고의 식재료를 통해 혁신

적 요기개념과 메뉴에 레이저 포커스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남다른 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단계에서 감동한

다. 그러나 결코 한때 최고의 식사와 동격으로

여겼던 정식 격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

혔다. 

한편 뉴잉글랜드의 여타 다른 레스토랑 4개

의 다이아몬드를 획득한 경우도 있었다. 4 다이

아몬드 레스토랑은 “아주 특징적으로 정갈한

식사를 제공하며 상류사회 분위기에서 숙련되

게 서브되는 창의적인 서빙을 제공한다” 트리

플에이 측은 밝혔다. 

매사추세츠 -4 다이아몬드 Massachusetts -

Four Diamonds

•바 볼러드(Bar Boulud) Boston

•드웨이브(Deuxave) Boston

•맘마 마리아(Mamma Maria) Boston

•메리타지(Meritage) Boston

•미엘(Miel) Boston

•무우(Mooo) Boston

•넘버 9파크( No. 9 Park) Boston

•스타스(Stars) Chatham

•80 소로우(80 Thoreau) Concord

•트웬티에잇애틀란틱(twenty-eight At-

lantic) East Harwich

•더 올드인온더그린(The Old Inn on the

Green) New Marlborough

로드아일랜드 4 다이아몬드 Rhode Island -

Four Diamonds

•카라(Cara) Newport

•더다이닝룸앳캐슬힐(The Dining Room at

Castle Hill Inn) Newport

• 더밴더빌트그릴(The Vanderbilt Gril)

Newport

•그래시스(Gracie’s) Providence

뉴햄프셔 – 4 다이아몬드 New Hampshire -

Four Diamonds

•베드포드빌리지인레스토랑(Bedford Vil-

lage Inn Restaurant)  Bedford

•더다이닝룸엣옴니브레튼암스인(The Din-

ing Room at Omni Bretton Arms Inn)  Bretton

Woods

•더메인다이닝룸앳옴니마운트워싱턴리조

트(The Main Dining Room at the Omni Mount

Washington Resort) Bretton Woods

•더매노온골든밴혼다이닝룸(The Manor on

Golden Pond-Van Horn Dining Room)

Holderness

메인 -4 다이아몬드 Maine - Four Diamonds

•나탈리(Natalie’s) Camden

•어스(Earth) Kennebunkport

•오션레스토랑(Ocean Restaurant) Ken-

nebunkport

•벡베이그릴(Back Bay Grill) Portland

• 포어스트리트레스토랑(Fore Street

Restaurant) Portland

•휴고스레스토랑(Hugo’s Restaurant)

Portland

•프리미어(Primo) Rockland

•워커스메인(Walkers Maine) York

버몬트 4 다이아몬드 

•정션인에섹스(Junction in Essex) Junction

•레빗힐인다이닝룸(Rabbit Hill Inn Dining

Room) Lower Waterford

•275메인(275 Main) Warren

•윈댐힐레스토랑(Windham Hill Restau-

rant) West Townshend

•더레드루스터(The Red Rooster) Wood-

stock

커네티컷 –4 다이아몬드 

•레베카스(Rebeccas) Greenwich

• 토마스헨켈맨(Thomas Henkelmann)

Greenwich

•온20(ON20) Hartford

•레스토랑앳스파이서맨션(Restaurant at

Spicer Mansion) Mystic

hsb@bostonkorea.com

5다이아몬드의 영예를 안은 보스톤의 키친오브멘튼의 수석유리사 바바라 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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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비

상사태를 선포하고 4개월 동안 전자담

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장을 접수했

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지난 주부터

니코틴이나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전

자담배 및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제

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와 관련된 환자들이 보고되면서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 비상사

태를 선포한 것이다.

현재 연방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관련

된 질병을 조사 중이다. 이미 800명 이상

의 환자들이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호흡

기, 폐 질환을 앓고 있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 직접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

는 소매상, 전자담배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도매상까지 많은 이들이 직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전자담

배 회사들은 지난 29일 보스톤 연방 법

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

거는 전자담배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

제를 받고, 식약국에서 허가한 제품만

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주 정부가 판

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이미 연방 정부에

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데 “매사

추세츠 주 정부가 자신만의 규제 정책

을 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 제조

회사, 도매회사 등은 매사추세츠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위치한 경우도 있는데,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 때문에 타주

에 위치한 회사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아직 왜 전자담배

와 관련한 질병이 생기는지 정확한 이

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더 명확한 대답

을 얻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4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전자담배 회사들 MA주 상대 소송

전자담배 4개월 판매 중지 반발
소장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

4개월 동안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온라

인 쇼핑 비용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일부터 모든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주는

6.2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전까지 매사

추세츠 주에 물리적인 건물이 있는

회사에 한해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

해 왔다. 가령 매사추세츠 주 내에 오

피스가 있거나 물류창고가 있는 회

사만 매사추세츠 판매세를 내야 했

고, 회사가 다른 주에 위치해 있는 경

우에는 판매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제

품 혹은 서비스를 매사추세츠 주에

판매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판

매 금액이 1년에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 모든 온라인 판매 회사는 판매

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온라인 판

매세가 모든 온라인 판매로 확대되

면서 2020 회계연도에 4,170만 달러

의 추가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주 6.25% 온라인 판매세 부과 

10월 1일부터 모든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주는 6.2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2020 회계연도 4,170만 달러의 추가 조세 수입 기대



The Boston Korea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11광고



12 The Boston Korea2019년 10월 4일 금요일 로컬/미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회

사인 아마존은 온라인 업계의 공룡

같은 존재다. 사람들은 아마존을 통

해 컴퓨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 앱

을 이용하여 쇼핑을 한다. 그러나 아

마존은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벗어

나 오프라인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포스타(4-Star) 프

로젝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포스

타 프로젝트는 아마존 온라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높은 평점을 받은

제품들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매장

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첫 아마존 포스

타 매장이 지난 2일 네이틱 몰에서

문을 열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문

을 연 첫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이지

만, 이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

욕시와 시애틀 등 미국 내 4곳에 아

마존 포스타 매장이 들어섰다.

아마존에서는 이미 아마존 북스,

아마존 고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포스타 매장은 다

른 성격을 지닌다. 아마존 포스타 매

장에서는 책, 전자기기, 게임, 가정

용품, 부엌용품, 장난감 등 아마존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아마

존 포스타 매장에서는 아마존 온라

인에서 탑 셀러가 판매하고, 새롭고

최신 유행을 타는 제품 중에서 별 4

개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들

만을 엄선해서 판매한다.    

아마존 포스타 매장에서는 마치

아마존 온라인에서 쇼핑 하던 경험

을 그대로 오프라인에 옮겨 놓은 것

처럼 "아마존 최신 유행 제품", "아마

존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책", "아

마존 선정 탑 100 장난감" 등의 섹션

으로 나뉘어 제품들이 진열된다. 아

마존 온라인에서 실제로 제품을 구

매한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도 같이

표시되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준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우리 (포

스타)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무엇

을 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쉽고 재

미있게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아마존 인기 상품만 모아 파는 가게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법

원이 1일 하버드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주장을 기각하고 하버드

대의 입학 정책은 '헌법적 요건'에 부합

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CNN·C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보스턴 연방법원 판

사는 이날 해당 소송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그

러나 단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잘 만들어진 입

학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130쪽 분량 판결문에서 "인종

을 고려한 입학은 사회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학습

과 학문을 장려하고 상호 존중하고 이

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도

록 돕는다"며 현재로서는 다양한 학생

구성을 만들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통계에 의존해 각 집단이 고르게

입학하게 하는 일은 인종별 "쿼터(할당

)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신입생

을 선발하는 하버드대의 통합적인 접근

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

책(Affirmative Action)을 교묘하게 이

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주

장하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

들'(SFA)로부터 시작됐다. 단체는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혜택을 주는 인종

정책에 반대하며 소수집단 우대정책 폐

지를 주장하는 미 보수 사회운동가 에

드워드 블룸이 이끌고 있다.

SFA는 인종·경제적 다양성을 추구

하는 하버드대 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대학이 매기는 개인평가 시스템은 아시

아계를 탐탁잖게 여기고 그들보다 성적

등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했다. 성적만 따지면

더 많은 아시아계 학생이 입학해야 한

다는 설명이다.

하버드대에는 매년 약 4만여명이 지

원해 이중 약 5%가 합격증을 받는다.

하버드대는 이날 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학을 대표하는 윌리

엄 리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

결은)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와 학생, 다양성,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SFA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블

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이 하버

드대의 차별적 정책을 지지한 것에 실

망했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제출한 서

류와 이메일,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이 하

버드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

한 체계적인 차별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하버드대 판결은 대법

원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둘러싼 법

정 다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y@news1.kr

하버드대학, 입시서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안했다

네이틱 몰에 아마존 포스타 매장 오픈
아마존 온라인 별 4개 이상만 골라서

매사추세츠 주의 첫 아마존 포스타 매장이 지난 2일 네이틱 몰에서 문을 열었다

하버드대학

소송제기 단체 "항소하겠다"…대법원 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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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기가 이미 침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와의 무역전쟁을 선

언했다.

◇ 미국 EU에 징벌적 관세 부과: 미국

은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

한 EU의 책임을 인정하자 오는 18일부

터 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

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EU

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

등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WTO가 EU가 에

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어치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

한 데 따른 것이다.

◇ EU도 보잉 WTO에 제소한 상태 :

그러나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태여서 미국도 안심

할 상황이 아니다.

WTO는 내년 초 이에 대한 판결을 내

릴 전망이다. WTO가 보잉에 불리한 결

정을 내릴 경우, EU도 미국에 보복관세

를 매길 수 있다. 이 경우, 미-EU간 무

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 미국 경기 이미 침체 위기: 미중 무

역전쟁으로 미국 경기는 이미 침체 위

기를 맞고 있다.

2일 발표된 부진한 고용지표는 글로

벌 성장 둔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

가던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

음을 흔들어 놨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은

미국의 9월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증

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치인 14만

명을 밑도는 것이다.

전일엔 9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예

상과 달리 2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 세계증시 일제 급락: 이에 따라 미

국은 물론 세계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 특히 유럽증시는 급락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94.42

포인트(1.86%) 하락한 2만6078.62을 기

록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

수는 52.64포인트(1.79%) 내린 2887.61을

, 나스닥종합지수는 123.44포인트

(1.56%) 밀린 7785.25를 각각 나타냈다.

앞서 마감한 유럽증시도 일제히 급락

했다. 영국의 FTSE100은 3.2% 급락했

으며, 독일의 닥스는 2.76%, 프랑스의

까그는 3.12% 각각 급락했다.

sinopark@news1.kr

미국 경기 침체 위기인데 
트럼프 EU와도 무역전쟁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하버

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의 파산법 전

문가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

세츠) 상원의원의 최근 지지율 상승

세가 심상치 않다. 올초 각종 여론조

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물론

민주당 주요 후보들에게도 뒤지며 6

위권에 머물던 워렌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급부상하고 있다. 

워렌 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진짜 그의 저력은 세밀

한 정책 기획력에 있다. 30일 기준 워

렌이 발표한 정책은 총 45개에 달한다

. 출마를 공식화한 지난 1월 이후 일

주일에 한 번꼴로 정책을 내놓은 셈

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 1위 바

이든의 정책은 10개에 불과하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해체와 최

대 연 3%의 부유세 부과, 국공립대 등

록금 제로(0), 학자금 대출 변제 등 각

종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낸 워렌 의

원은 노동자 계급에 수십 가지 규제

대신 '크고 구조적인 변화'를 약속했

다.

핵심 가치로는 '책임 있는 자본주

의'(Accountable Capitalism)를 제시

했다. △대기업 이사회의 40% 노조에

서 선출 △노동부 장관에 노조 지도

부 영입 △경영자 보수 제한 규정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진 힘

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워렌은 자신을 '급진 좌파'로 몰아

세우는 공화당원들에게 "나는 뼛속

깊이 자본주의자"라 주장한다. '책임

있는 자본주의'는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말

한다. 기업들이 이익 잉여금을 장기

투자와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

었던 1980년대 초 자본주의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워렌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 보호관

리국(CFPB) 특별고문으로 참여하며

월가를 휘어잡았다. 그래서 '월가 저

승사자'란 별명도 붙었다. 

그가 처음부터 민주당원이진 않았

다. 워렌은 40대였던 1990년대 중반까

진 기업과 시장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였다. 법대 교수 초창기

시절 워렌의 동료들은 그가 마치 기

업가라도 된 양 '정부 규제는 기업 주

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던 그를 변화시킨 건 '파산법'

이었다. 워렌은 자서전 '싸울 기회

'(The Fighting Chance)에서 "파산 신

청을 한 가정은 모두 돈을 떼먹는 사

기꾼들일거야"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막상 1981~1985년 법원에

접수된 250만건의 파산 신청 사례를

분석해보니, 현실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대형은행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신용이 나빠 돈을 갚지 못

할 형편의 사람들에게 계속 대출을

제공했고, 이들을 부도로 내몰았다는

게 워렌이 얻은 결론이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대에서 하버드

대로 옮기며 학자로서의 삶에 집중하

던 워렌은 1995년 자신의 고교 시절

토론 대회 상대였던 마이크 시나 당

시 민주당 하원의원의 설득에 파산제

도 검토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정

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이때 공화

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다.

워렌은 훗날 그 이유에 대해 "의회

에 와보니 공화당원은 모두 대형은행

옹호자였다. 민주당 의원 절반도 은

행을 옹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

자 편에 사는 사람은 항상 민주당 의

원이었다"라고 답했다. 

angela0204@news1.kr

엘리자베스워렌 무서운 상승세

反월가·親노동 정책…'책임있는 자본주의'시동이 목적
40대까진 공화당원…"경제·민주주의 동시에 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버드대에서 소비자 파산 제도를 강의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

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

련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조 장관 배우

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검찰 조사

를 받은지 약 8시간 만에 건강상태를 이

유로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을 통

해 각종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

형곤)는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9시께

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일가

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37일

만에 처음 이뤄진 소환조사다.

정 교수는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진

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

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연루된 의혹이 많아 늦은

밤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으

나 귀가시간은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

께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

를 이유로 오늘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

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청사를 나간

시간은 오후 5시~5시10분 사이인 것으

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조사가 끝난 시간은 오후 4

시 무렵이라 실제 정 교수 상대로 조사

가 진행된 시간은 약 7시간이었던 것으

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건강 상태 때문에 더 조사

를 받지 못하겠다면서 이후 1시간 가량

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

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

고 귀가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 교수 귀가 사실을 공지한

것은 정 교수가 청사를 떠난지 10분가량

뒤인 오후 5시20분께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검찰청사 출두 모습에 이어 귀

갓길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을 통한

사실상의 '공개소환' 방식으로 정 교수

를 불러 조사하려던 검찰은 정 교수 건

강 문제와 공개소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직원만 이용하

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재

진 눈을 피해 특수2부가 있는 청사 11층

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

치고 청사를 빠져나올 때도 비슷한 절

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정 교수 조사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와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하는 사

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인멸

정황 등 정 교수가 연루돼 있는 의혹이

많아서다.

다만 건강 문제로 정 교수 조사가 장

시간 진행되지 못하며 검찰은 향후 한

차례 이상 그를 추가로 소환해 각종 의

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정경심 첫 검찰조사 8시간만에 귀가, 진술조서 날인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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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

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을 지

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안보도 무너뜨

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

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여러

분이 여기에 왜 모였나. 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

고 조국을 파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

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를 소환했다. 지금 조사받고 있다. 잘될 수 있도

록 성원바란다"며 "조국, 인사청문회 때까지 (의

혹이) 까도까도 양파였다.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가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제정신

인가. 문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지

적했다.

이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조국에게 몰리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조국이 국정과 바꿀 수 있

는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있나. 국정파탄으로 고통받고 힘들

어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 정권 2

년 만에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

참석인원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300만명 이

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목표로 한 100

만명의 3배에 이르며,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촉구'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인원의 추산인원인

200만명보다 100만명 큰 규모다.

asd123@news1.kr

황교안, 조국 지키려 국정 파탄…문 대통령 제정신인지 의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두이어 귀가도 비공개…檢 "건강이유로 중단, 재소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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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유재규 기

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 신분이 아

닌, 수용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로 피

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마땅한 법적 근

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

에서 "화성사건의 주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

다. 그 자체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며 "그렇게 되면 피의자 전환이 아닌, 수

용자 신분으로 그대로 있게 된다"고 밝

혔다.

화성연쇄살인의 마지막 사건은 화성

시 동탄면 반송리(現 반송동) 야산에서

권모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던 지난

1991년 4월이었다.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까지로, 2006년 화성사

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

태다.

하지만 이춘재가 화성사건과는 별개

로 화성지역에서 3건, 충북 청주지역에

서 2건 등 5건의 살인사건과 30여건의 강

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

백하면서 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

효가 만료됐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이 1994년 '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로 수감되기 이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이춘재가 1994

년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 있다면 경찰

측에서는 사건별로 파악,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이춘재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법적근거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

은 사건이 있다면 수감자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서 "때문에 이춘

재가 범죄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굳이 본인에게 해

를 입혀가며 까지 자백을 할 필요는 없

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 낸 경찰도 신

병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찰은 대학교수 3명, 법률가 전문 3

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춘재를 피의

자 신분으로 전환할 마땅한 법적 근거

가 없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

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 5·7·9차 피해여

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50대 남성

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

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수감 중인

이춘재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

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그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 총 9차례 대면

조사에 나섰다.

그간 대면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

히 부인해 온 이춘재는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최근 모

두 시인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사건 9차례를

포함해 5건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

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과 이춘

재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

중하고 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현재 자백내

용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관련자 수사

등으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

이춘재, 살인 14건·강간 30건 자백해도 '피의자' 전환 없어
법무부 "모든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수용자 신분 그대로"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경기 연천군 비

무장지대(DMZ)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

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발병 3

주간 오리무중이던 ASF 전파원이 '북한 멧돼지

'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혈액을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ASF바이러스

를 검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야생멧돼지 ASF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 검사

를 수행해 오고 있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우

리 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 지점이며, 군사

분계선(MDL)으로부터는 남쪽으로 600m가량

떨어져 있다.

폐사체는 외관상 다른 동물에 의한 손상은 없

었으며,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거의 부패가 진행

되지 않은 상태였다.

멧돼지는 북한에서 감염된 채 우리 측으로 건

너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5월30일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 의해 ASF 발병이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측 북방한계선에 설치된

북측 철책은 우리와 달리 견고하지 않아 북측으

로부터 DMZ 내로 야생동물 이동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확진된 13건 모두가 남북 접경지역

에서 발생한 터라 북한 유입 야생멧돼지 전파 가

능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ASF는 현재까지 경기 파주 연다산동(9월17일

확진), 경기 연천 백학면(18일), 경기 김포 통진

읍(23일), 파주 적성면(24일), 인천 강화 송해면

(24일), 강화 불은면(25일), 강화 삼산면(26일), 강

화 강화읍(26일), 강화 하점면(27일), 파주 적성

면(10월2일), 파주 문산읍(3일) 김포 통진읍(3일)

등에서 모두 1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모든 발병지의 감염 원인을 이러한 '북

한 멧돼지'로 확정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국내 처음으로 확

진된 경기 파주 농가 감염원을 야생멧돼지로 확

신하기에는 규명할 거리들이 많다.

파주 연다산동은 신도시 주변에 위치해 멧돼

지 서식이 어려운 환경인 데다가, 해당 농가는 창

문 없는 무창농가여서 멧돼지와 접촉 가능성 자

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첫 확진지인 파주 농가는 야

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희박하다"

면서 "이에 따라 북한 유입 하천수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파 원인을) 조사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하천수의 경우 국내 확진건 전부가 임진강과

한강 하구 인근에 위치한 바 있어 이달 초 재검

사가 예정됐다. 1차 검사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

료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가 하천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사체 반경 2

㎞ 내 하천은 없으며, 발견 지점으로부터 동북쪽

약 2㎞ 지점에 역곡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icef08@news1.kr

돼지열병 '북 유입설' 힘실려…DMZ 멧돼지서 바이러스 검출

첫 야생멧돼지 검출…"北철책 뚫고 이동 가능성"
국내 확진건 모두 남북 접경지…확정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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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왕)

개천절(開天節)인 10월 3일 문재인 정권 심

판과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큰 규모의 집회가 광화문 광장 등 서울 중심에

서 열렸었다.

자유한국당과 우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모임, 서울 광화문(光化門) 일대에서

시청(市聽) 일대까지 인파로 가득찼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광화문 6차

집회(2016. 12. 3)는 232만명이 참석했었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대규모

데모로 역사적인 규모.

3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

령 퇴진 촛불집회 때와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몰리면서 조(曺) 장관 퇴진 요구에 맞서고 있

는 여권도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진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중의 많고 적음이 본

질이 아니다”며 한국당이 주도한 정치집회

로 규정했다.

하지만 ‘우파판 촛불집회’에 비유될 만

큼 수많은 시민이 몰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 같

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현 정권이 “민심(民

心) 이냐 조국(曺國) 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46명이 연행돼 7개 경찰서

에서 분산조사를 받는 중.

경찰 관계자는 “질서 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아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실제 경찰

관을 폭행했는지 등은 조사 중”이란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쯤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저지선 안쪽

으로 진입을 시도한 “문재인 하야(下野) 범국

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1명이 추가 연행돼

기도….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일대에 “300만명이

모였다”고 했고 숭례문 앞에 집회를 연 우리

공화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2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 320만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였다는 게 주최측 주장이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

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었다.

당시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2016년 12월 3일 집회에는 170만명이 모였다고

주최측은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소, 규모, 성격 등의 면에서

3년전 촛불집회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촛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우파판(版) 촛불집회’의 부

메랑을 맞아 “조국(曺國) 이냐 민심(民心) 이

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람의 영생(永生)도 같은 맥락을 암시(暗

示)한다.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다. 사람이 육체안에 생명(生命)이 붙어있

는 것은 계산이 되지만 ‘육체를 떠난 죽음’

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생각은 바로 ‘정치꾼

’들이 직업에서 떠나면 ‘자신이 무용지물(

無用之物)’이 돼 버리는, 마치 살아 있어도 죽

은 것과 같이 여기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형

상에 빠진다.

영생(永生)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의 말씀대로 생전(生前), 생후(生後)를 떠나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졸업해야 한

다.

성경(聖經)은 바로 “이 영생의 사전”이다

. 쉬운말로 교회는 바로 이 ‘영생(永生)을 가

르치는 곳’ 敎(교)자는 하나님이 모세

(Moses)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And God said, "I

will be with you.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출애굽기

3:12)

까닭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돼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永生은 상속성을 가진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Joseph)의 아들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 함이라” :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따라서 永生(영생)은 임마누엘: Immanuel

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靈)이 아

니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실

한 증거 제시(提示)인 것.

쉽게 풀면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

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상행표(上行票)”가 연결 돼지 않기

때문.

永자는 “하늘의 숨결(•)이 물(水)자에 붙어

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永生)

이 필요한 인간 세계를 중심으로 신약(新約:

New Testament)에서만 영생이 15번: 마태

19:29, 마가 10:17, 10:30, 요한 3:16, 5:24, 6:27,

12:50, 17:3, 사도행전 13:48, 로마서 2:7, 6:23, 디

모데전서 6:12, 디도서 1:2, 요한1서 5:11, 유다

서 21 …..

이밖에 永(영)자가 들어간 성경구절은 27구

절이나 신구(新舊)약에 깔려있다.

그중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구절: 예수

님을 믿지않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영벌(永

罰)은 영화(永火): 예수를 믿지않는 자들의 마

지막은 “영원한 불(영불)에 들어 간다”는 것

.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어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永火:영화)에 들어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보

스톤 한인교회)의 목회자 성함이 이영길(李永

吉) 목사님으로 永자 가운데 자리한 ‘영생(永

生)’의 인도자.

이 교회에서만 14년을 연속 시무하면서 “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진: 李 –인자(人子)

의 十(십자가를) 눈에 밝히 보면서 인자 예수

님의 영생(永)을 즐기시는 이영길 목사님! 14

년 전에는 의사로 즐기던 생활을 예수님의 永

生에 매혹돼서 남은 生을 永生에 담아 마음껏

뿌리기로 하셨다니…. 의사는 사람들의 육(肉

)을 지키지만 영(靈)을 영원히 즐기게 하는 永

吉(영길)로 영육을 함께 永의 뿌리인 하나님께

온몸을 함께 바치기로….

永의 뿌리가 물(水) 그위에 • (점)은 하나님

이 함께하신 다는 표(表)….

永吉(영길)… 끝이없는 영원한 기쁨!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디모데전서 1:17.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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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0월 6일 - 10월 12일

●운수:연기를 거듭해오던 일이 차츰 해결됩니다. 지금 온 기

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

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

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

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

쥐띠 | 두 배의 수익을

●운수: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후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금

전: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

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6,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소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운수: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

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금전: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

릅니다. ● 애정: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8, 10일 길일. 6, 12일 주의.

토끼띠 | 앞에서 끌어주고

●운수: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

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애정:깨끗이 정리하자니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

해서 가자니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8, 12일 길일. 10, 11일 주의.

범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

야 합니다. ● 금전: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

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단단히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가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6, 8일 길일. 7, 12일 주의. 

용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 운수: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

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

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7, 12일 길일. 6, 8일 주의.

뱀띠 | 병 주고 약주는

● 운수: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거나 활동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

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

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

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괜찮아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1일 길일. 7, 9일 주의.

말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운수: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

니다. ●금전: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

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애정: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양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운수: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

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내 편을 들어주는

●운수: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생각이 길어

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키

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원숭이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 운수: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안정된 운세로 수입

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

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82, 70, 58, 46, 34, 22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개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됩니

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입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6, 9일 길일. 10, 11일 주의.

돼지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자타공인 '로코킹' '로코퀸'으로 불리

는 배우 김래원과 공효진이 '주종목'

으로 극장가를 찾아온다. 두 배우들

모두 스크린에서는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반

가움을 자아낸다. 두 배우는 역시나

30대의 현실 로맨스를 능숙하게, 노련

하게 연기해냈다.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공감되게, 때로는 아슬아슬하

게 두 배우의 밀고 당기는 로맨틱 코

미디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2일 개봉하는 영화 '가장 보통의 연

애'(감독 김한결)는 전 여자친구에게

상처받은 재훈(김래원 분)과 남자친

구와 뒤끝 있는 이별 중인 선영(공효

진 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선영이

재훈이 팀장으로 있는 광고 회사로 이

직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시작되고, 선영은 이별의 실의에 빠져

매일 밤 술로 날을 지새우는 재훈을

주시하게 된다.

여느 때처럼 숙취로 시작한 아침,

재훈은 자신이 누군가와 2시간동안

취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 그 상대가 선영이라는 사실도 알고

놀란다. 만난지 하루 만에 일보다 서

로의 연애사를 더 잘 알게 된 두 사람.

재훈은 점점 선영에게 마음을 쓰게 되

지만 다사다난한 연애 경험을 통해 사

랑에 대한 환상이라곤 조금도 없는 선

영은 재훈을 자꾸만 밀어낸다.

영화는 여느 로맨틱 코미디 장르

영화처럼, 두 남녀의 만남부터 썸, 그

리고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주된 내

용이다. 이전 연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연애를 고민하는 재훈과 선영의

모습은 연애를 해본 관객들의 모습이

라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 과정에서 요즘 30대의

사랑관, 연애관 등이 대사와 상황을

통해 전달되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

해 밀고 당기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도 관객들을 흥미롭게 하는 포인트다

.

줄거리는 두 남녀의 평범한 연애사

를 따라가지만 김래원 공효진의 뚜렷

한 캐릭터 플레이의 매력이 익숙한 서

사를 상쇄한다. 그간 스크린에서 누아

르, 액션, 스릴러 장르에 도전해온 김

래원은 오랜만에 돌아온 로맨틱 코미

디 장르에서 진가를 보여준다. 이별의

후유증을 극심하게 겪는 과정에서 리

얼한 취중 연기와 술 기운에 구르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현실 웃음을 더한

다. 웃기려 작정하지 않아도 웃음이

터지는 주사 연기도 큰 웃음을 준 장

면이었다.

공효진은 영화 '러브픽션' 이후 두

번째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

게 됐다. 공효진이 연기하는 선영의

활약을 보는 재미가 확실하다. 첫 만

남에 말을 놓는 직장 상사 재훈에게

똑같이 반말로 응수할 정도로 선영은

당당하고 당찬 인물이다. 바람 피운

전 남자친구에게 과감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쿨한 모습 이면에 사랑에 냉소

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처까지 입체적

으로 묘사됐다. 또 "너희 남자들한테

는 관계 못한 첫사랑 빼고 다 걸레"라

고 직설적인 멘트까지 날릴 수 있는

선영은 이제 조금씩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

의 모습을 보여준다.  

직장인의 삶에 대한 묘사도 돋보인

다. 재훈의 직장 동료 병철(강기영 분

)과 회사 대표 관수(정웅인 분) 등이

등장해 이야기를 한층 풍성하게 한다

.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하는 대표 탓

에 주말에 등산 워크숍을 가야 하는

직장인들의 고충 등이 현실적으로 그

려지고, 이들이 단체 메신저에서 일상

적인 뒷담화를 나누는 장면도 익숙한

그림이다. 특히 재훈과 선영의 직장생

활에 있어 가장 큰 활약을 해준 배우

는 강기영이다. 등장마다 웃음을 빵빵

터뜨리는, 매우 높은 코미디 타율로

김래원, 공효진 못지 않은 강렬한 존

재감을 남긴다. 

aluemchang@news1.kr

김래원·공효진의 주종목, 현실 로코 '가장 보통의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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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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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그룹

SuperM이 10월4일 월드와이드 론칭을 하는

가운데 "전사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했

다"고 말했다.

SuperM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드래곤시티에서 SM 연합팀의 월드

와이드 론칭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카이는 SuperM의 색깔에 대해 "아직 무

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룹의 색

깔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것"

이라며 "아직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

기 때문에 흰 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백현은 SuperM의 강점에 대해 "손과 발

을 크게 써서 굉장히 강렬하고 전사같은 느

낌의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카이는 "뮤직비디오에 콜로세움

이 나오는데, 우리의 전사같은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도를 담았다"고 말했다.

카이는 "샤이니, 엑소, NCT, WayV 등 모

든 색깔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

다.

SuperM의 M은 MATRIX & MASTER

의 약자로, 글로벌 음악 팬들을 이끄는 대표

스타이자 전문가인 뛰어난 재능의 아티스

트들이 모여 'Super' 시너지를 선사하는 팀

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SuperM은 뛰어난 춤 실력을 가진 샤이니

태민, 엑소 카이, NCT 127 태용, WayV 텐과

보컬이 뛰어난 엑소 백현, 랩을 맡고 있는

NCT 127 마크와 WayV 루카스까지 각 분야

에서 역량을 증명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아티스트들로 구성됐다.

이수만 회장은 지난 8월7일(현지시간) 미

국 LA 아크라이트 극장에서 열린 CMG의

아티스트 라인업, 음악, 프로젝트 계획 등을

발표하는 '캐피톨 콩그레스 2019'에서 Su-

perM에 대해 "뛰어난 7명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SuperM은 차별화된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며 "SuperM 각 멤버들의 뛰어난 춤,

보컬 그리고 랩 실력은 차원이 다른 퍼포먼

스, 패션,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K팝의 핵심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SuperM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캘

리포니아 할리우드의 캐피톨 레코즈 타워

에서 야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신곡 무대

를 최초로 공개한다.

hmh1@news1.kr

SM 연합팀 <SuperM> "전사같은 느낌 날 것…시너지 기대"

'리틀포레스트' 박나래·정소민 "아빠로는 이승기보다 이서진"
(서울=뉴스1스타) 박하나 기자 =

'리틀 포레스트' 박나래와 정소민이

이서진 같은 아빠가 좋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정소민에게 "서진아빠

와 승기아빠 중에 개인적으로 누구

니?"라고 깜짝 질문했다. 어떤 멤버

가 아빠로 좋냐는 질문이었다. 박나

래와 정소민은 동시에 "서진아빠"

라고 대답하며 놀랐다.

정소민은 "방목해주는 게 좋아서

"라며 이서진을 뽑은 이유해 대해

말했다. 박나래는 "나도 그렇게 자

라서"라며 공감했다. 이어 박나래

는 "승기아빠 파이팅 너무 넘쳐"라

며 덧붙였다.

정소민은 "우리가 다 커서 그래

요. 어렸으면 무조건 승기아빠야. 13

세 이하에는 승기아빠한테 자라면

좋겠다"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 박나래는 "서진오빠가 은근 매력

적이야"라며 웃었다.  

hanappy@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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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714회 

참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지

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테네시 주 내슈빌

소재 Scarritt Bennett Center에서 전국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의 <2019년 전국지도자훈

련(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이

있어 다녀왔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까

지 여선교회 회원들이 120여 명이 모였다. 우

리 뉴잉글랜드연회에서는 9명이 참석을 하

였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많은 여성들

이 참석하여 발표과 장기자랑에서 도전을

받게했다. 우리 뉴잉글랜드 팀은 유관순 열

사 신앙의 어머니, 충청 선교의 개척자 사애

리시 선교사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선보였다

.

올해 2019년은 선교 여정 150주년을 맞았

다. 150주년의 선교의 역사를 이어온 데는 변

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이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으

며 여선교회 회원들인 여성들의 연약한 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세계 각처의 여성

과 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

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에 가능했던 것이다. 150여 년 속에 여성들의

파워는 참으로 놀라웠다. 전 세계의 선교 활

동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

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 여성의 목

소리를 낼 수 있어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적문은 여성

들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

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

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비

전은 전 세계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

을 위해 믿음, 사랑,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하

다. 또한 그 비전의 실천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며, 정의

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

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한인여성들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소

속이지만 따로 모일 수 있었던 데는 그동안

기도와 노력으로 이끈 김혜선 목사님이 있

었다. 올해로 26년을 맞았으며 세계 각처에

서 여성들의 열정과 비전과 단합하는 마음

이 모여 오늘을 맞은 것이다. 이번에는 놀랍

게도 캄보디아 여성 5명이 참석을 하였다.

변화를 위한 꿈틀거림이 역력했다. 프로그

램마다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함께하며 캄

보디안 여성들을 깨우려는 간절한 바램과

강한 의지가 아주 짙어보였다. 그렇다, 26년

전 우리 한인여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

며 애썼던 여성 목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파워는 놀라웠다. 찬

양과 율동을 이끄는 인도자의 모습과 김혜

선 목사님의 간결하고 깔끔한 성경공부 그

리고 소그룹마다의 인도자들을 보면서 도전

이 되었다.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있을

법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세계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저토록 멋진 여성리더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던가. 속에서 꿈틀거림

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나 아닌 남을 위

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누어 썼

던가. 아니면, 남의 시간을 빼앗고 있지 않았

던가. 깊은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기쁨

과 책임 그 사이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소그룹 모임(Workshop)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다. 이번에 가슴 깊이 남은 것

은 상호 의존하는 지구 공동체를 위한 '인종

정의 헌장'(198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채택)에 대해서 뉴잉글랜드연회 소속의 김

성실 권사님(통역담당)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인종차별주의란 사회제도와 구조를 통해 특

권과 제도적인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영향

력을 행사하며 법이나 관습으로 인해 교육,

고용, 주거, 사회, 공공서비스의 기회와 기타

사회적 권리와 헤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란다.

또한, 교도소 사역(Prison Ministry)을 하

시는 이영희 목사님의 소그룹에서의 나눔은

가슴을 참으로 아프고 무겁게 했다. "오직 성

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이이 되리라.(사도행전

1:4~8)"는 말씀이 스쳐 지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땅끝이 저 멀리 다른 곳이 아닌 억울

하게 교도소에 갇혀있는 제소자는 아닐까.

이렇듯 귀한 말씀과 서로의 나눔이 저 배꼽

아래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과 목소리와 행동으로 세

상을 바꾸는 파워 있는 여성이 될까 하고 말

이다.

중학교적일 게다. 물상시간이었다

. 선생님은 몇개 건전지와 전선과 꼬

마전구를 들고 교탁에 섰다. 시각실

험이었다. 병렬과 직렬 연결이 내눈

앞에 나타났고, 불빛 밝기는 확연히

달랐다. 자연과학의 생생한 실험결과

였던 거다. 까까머리 중학생들 앞에

펼쳐진 실험은 학습효과 만점이었다.

몇주전이다. 우리교회 장로님과 전

화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다. 졸문

을 읽으신 모양이었다. 임진왜란중

명량대첩을 말씀하셨다.‘이순신함

대가 전선 13척만으로 왜적을 물리친

건 아니다.’ 맞는 말씀이었고, 옳은

지적이셨다. 함대를 뒷받침 하는 선

단이 있었다. 크고 작은 어선들이 후

방 보급선 역할을 했다는 거다. 

자전거 여행. 졸문에서 언젠가 소

개했고 몇구절 인용했던 책제목이다.

김훈이 썼고 책중 한 대목이다. 명량

해전을 묘사했는데, 신문기사처럼 읽

힌다. 

‘1597년 10월 26일 해남 앞바다는

상오 7시께 큰 사리의 만조를 이루었

다. 마다시 함대는 이 만조의 앞자락

을 타고 해남에서 발진했다. 마다시

함대는 오전 11시께 명량으로 진입했

는데, 이때 해협은 최강유속을 이루었

다. 우수영에서 발진한 이순신 함대

13척은 적의 진로를 정면으로 막아섰

다. 이 좁은 해협에서는 피아간에 우

회로가 없다. 물살은 이순신에게는

역류였고, 마디시에게는 순류였다.

… 명량은 적에게나 아군에게나 사지

死地였다.’

종縱이 직렬이라면 횡橫은 병렬일

수도 있겠디. 막아선 이순신 함대는

분명 일자진이며 횡렬진이고, 병렬형

으로 선단을 배치했을터. 좁은 해협

을 통과하려는 적을 막기에는 그보다

좋은 방책은 없었을 것이다. 

김훈의 글이 계속한다.‘이순신의

문하는 제자가 아니라 지휘복종의 관

계에 있는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무

인이었으므로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는 현실을 주물러서 개조하려 했다.’ 

한국에선 직렬과 병렬을 합친 십자

포화 폭발음이 진동한다. 검찰과 피

의자를 향한 융단폭격이고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언론과 여론을

포함한 두어 세력이 뒤엉켜있다. 격

랑이 일며 물보라 치고 칼바람이 부는

가 한다. 칼바람이라 했으니, 한국검

찰은 무武에 가까울 수도 있다. 검찰

은 현실을 설명하거나 개조할 수는 없

지만 기소起訴할 수는 있을 게다.

뜬금없이 가수 이름들도 떠올랐다

. 하사와 병장, 뚜아에 무아, 논두렁 밭

두렁, 수와진. 모두 듀엣이다. 혹시 직

렬과 병렬은 없었던가?  아니 가로와

세로라 해도 괜찮겠다. 가로가 횡이

고 세로는 종이다. 가로와 세로가 자

주 헷갈린다. 직렬병렬은 구분할 수

있다.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

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 14:24)

한담객설閑談客說: 병렬과 직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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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규모의 도미노회사 설탕 공

장은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를 지나

는 미시시피강 변에 있다. 2005년 허리케

인 카트리나로 인한 침수로 가장 막심한

피해를 본 흑인 주거 지역은 이 공장으로

부터 1 마일 떨어 진 데다. 이 공장은 년 20

억 파운드의 설탕을 정제 생산하고 있다.

사탕수수 수확 철에는 그림에 보이는 4파

운드 설탕 봉지를 일 분 마다 120개를 만드

는 공정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한다.  국내

여러 회사가 모두 9  백만 톤의 설탕을 생

산하고 3백만 톤의 외국산 설탕을 수입하

고 있다.  국내 설탕 회사는 정부로부터 수

확량 보장, 가격 보조,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년 40억불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는다. 이는 국내산 설탕값의 반

정도에 해당한다. 시민 한 사람당 일 년에

80파운드를 소비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 소비량은 2,000 칼로리 섭취하

는 사람에게 권장하는 설탕량의 2배가 된

다고 한다. 설탕이 당뇨와 암 질환과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 지난 30년 간 성인 뚱보가 27% 늘어, 성

인의 71%가 뚱보가 되었다.  성인 중 당뇨

병 환자의 비율은 무려 3배 늘었다. 1493년

콜럼버스가 카나리 제도 (아프리카 동북

쪽 대서양에 위치한 여러 작은 섬들)에서

사탕수수대를 카리브로 가져갔을 당시에

는 오늘날의 막대한 생산량과 상업적 경

제적 가치,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식단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사

탕수수대는 길이가 3~4m, 직경 5 cm로 무

겁고, 단단하여 일일이 칼로 잘라야 하는

허리 부러지는 고된 노동이 필요하였다.

또한 잘린 대로부터 나오는 단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기에, 속히 단물을 짜내

고, 불로 조리는 수공업적 생산 공정으로

는,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여 유럽에서는

설탕은 사치품이었다. 카리브의 여러 섬

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된 노예 강제

노동이 이 모든 것을 쉬이 바꾸었다. “흰

색의 은”으로 불린 설탕으로 인한 무역

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는 부를 축적하였

다. 특히 영국은 미국대륙에 여러 콜로니(

식민지)를 세울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다. 1720년대 뉴욕항을 드나드는 상선

둘 중 하나는 설탕 혹은 노예를 수입하는

배거나, 육류, 조선에 필요한 자재, 혹은

밀가루를 수출하는 배였다. 이 무역은 매

우 호황이어서, 오늘날 주식시장이 있는

월스트리트 한쪽에는 거대한 설탕 창고,

반대편에는 노예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

되었다. 뉴욕의 노예 수가  인구의 20%가

되면서, 노예 통제를 위하여, 3명 이상의

노예끼리 만나는 것을 금하고, 마을마다

노예에게 매를 치는 전문인을 두도록 하

였다. 

뉴올리언스에는 1751년 사탕수수 농장

이 시작되고, 1795년 순설탕 가루를 생산

하면서, 미시시피강 양편에 사탕수수 농

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배경에

는 끝없이 넓은 비옥한 땅, 프랑스 농장에

서 전수 받은 기술 그리고 수천 노예의 피

와 땀 범벅의 고된 노동력이 있었다.  50년

만에 루이지애나주는 전 세계 설탕의 25%

를 생산하였다. 한 때는 “ 여왕 설탕”이

“왕 면화”를 눌러 루이지애나주가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 다음으로 부유한 주

이기도 하였다. 노예의 금전적 가치가 수

천만 불에 이르러 이를 담보로 새로운 투

자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루이지애

나주 출신 의원은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

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발전”이라고 뽐내

기도 하였다. 20년 사이에 노예숫자도 4배

로 늘어 1850년 대에는 125,000이나 되었고

, 뉴올리언스는 노예시장의 월마트가 되

었다. 이런 뒷면에  노예들은 인간으로 겪

기 어려운 비참한 삶이 있었다. 농토와 공

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했다.

아이들도 어른과 같이 공장에서 일하며,

펄펄 끓는 가마솥, 열린 화로에서 뿜는 불

길, 돌고 있는 분쇄기의 롤러로 인한 위험

에 항시 처해 있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뉴올리언스에 있는 도미노 최신

식 설탕 공장처럼, 설탕 작업소의 노예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부렸다.  일체의 반항

은 야만적인 폭력으로 제압 하였다.  Mrs.

Webb라는 노예는 자신의 주인이 사용하

던 고문 상자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불복

종하는 노예에 대한 한가지 고문 방법은

쇠못을 쳐 놓은 상자 안에 세워 놓아, 조금

이라도 움직이면 찔리도록 하였다는 것이

다. 서 있는 노예는 파리를 쫓을 수도 없고

, 개미가 몸 안으로 기어들어 가도 꿈쩍할

수 없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주는 상업

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흑인의 생을

파괴하였다. 허리 부러지는 노동과 영양

실조로 인해 루이지아나 주 노예 인구는

줄었다. 사탕수수 농장 노예의 평균 수명

은 면화 농장 노예 수명보다 낮았고, 평균

7년 노동이면 사망한다고 학자들은 말하

고 있다. 각종 반찬은 물론, 불고기도 단맛

에 이제 익숙해졌다. 노예제도의 유산이

라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하다. ( 미국

노예제도는 1619년  여자 노예 안젤라로부

터 시작되었다.  올해 만 400년을 기념하여

뉴욕타임스는 “1619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노예제도의 역사, 영향과 노예의 기

여를 특집으로 내었다. 역자는 이를 번역

하고 한인 이해를 돕고자 필요에 따라 첨

삭도 하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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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도의 유산 (3)
설탕 단맛에 무너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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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진평왕의 생모 만호태후는 부모가 이

화랑과 지소(진흥왕의 생모)이다. 이화랑은 일

찍이 궁중에서 지소의 침신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만호가 태어났다. 그러다가 지소

의 딸 숙명공주와 사랑에 빠져 월담하여 궁 밖에

서 살았다. 그들의 두 딸 화명과 옥명은 진평왕

의 후궁이 되었고, 장자 원광은 불교의 대승으로

신라불교를 한층 발전시켰으며, 차자 보리는 화

랑의 수장인 풍월주까지 올랐다. 보리는 13세에

7세인 태후의 딸 만룡과 결혼하였다. 화랑의 수

장 풍월주 보리는 당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

의 동생이었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쥔 태후의

사위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를 중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리는 조부 위화랑과 부친 이화랑

이 1세와 4세 풍월주를 역임한 화랑도의 풍월주

를 세습함을 ‘가문의 영광’ 으로 꿋꿋한 화랑

의 기개를 지조로 늘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근심

과 재난이 있는 낭도들을 위로하고 도와 주었다

. 또한 많은 재물을 물려받은 부인 만룡은 좋은

금슬이 바탕으로 보리와 뜻을 함께했다.

그 내용이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때 보리공의 여형女兄인 화명花明과 옥명

玉明이 모두 진대왕을 섬겨 사랑寵을 받았다. 그

러므로 조정에서는 공을 중용하고자 했다. 공은

나아가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집은 화랑을 세

습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시 무엇 때문에 관리

로 등용되겠는가?” 했다. 보리공이 청렴결백하

게 지조를 지켰으나, 만룡낭주는 태후의 사랑하

는 딸이었기 때문에 내리는 재물이 심히 많았다

. 그러므로 집안 생활家道이 몹시 사치스러웠다

. 공이 낭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낭도의

우두머리로 어찌 홀로 부귀를 누리겠는가. 나의

아내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했다

. 낭주가 말하기를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낭군

의 마음은 첩의 마음입니다. 어찌 안 될 일이 있

겠습니까?” 했다. 이에 그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 때문에 낭도들이 우러러 보기를 부

모와 같이 했다. 무릇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

이 있으면, 공과 낭주는 함께 가서 위로하고 구

호하여 주었다. 그 때 사람들이 두 성인이 순행

하며 다스리는 것에 비교했다. 낭주는 왕의 누

이라는 귀한 신분으로 지어미의 도리婦道를 다

했다. 공이 조금만 아파도 몸소 간호했으며 음

식과 의복도 친히 조리하고 손질하여 올렸는데

반드시 공의 취향에 맞았다. 그러므로 공이 고

맙게 여겨 다른 여자를 거느리지 않았고, 금슬이

비할 바 없이 좋았다.]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17세 풍월주 염장공廉

長公은 욕심이 많아서 ‘금입택’을 짓고 살았

다. 그가 살았던 집이 금장이 되어 있었는지 아

니면 금은보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서, 아마

도 둘 다 일어난 현상이라서 그렇게 이름 하였으

리라 믿는다. 하지만 보리는 사치스러웠던 아내

를 설득하여 모든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낭도

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위에 인용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보리에게

도 첩妾이 있긴하였다. 보리의 첩 후단厚丹의 이

야기, 제23대 법흥왕에게는 가장 총애하는 후궁

옥진이 있었다. 보리가 12세 풍월주가 된 591년

당시 신궁에는 법흥왕과 옥진의 교신상이 봉안

되어 있었다. 왕의 정비 보도왕후는 아들을 낳

지 못했다. 그리고 후궁 옥진은 아들 비대전군

을 낳았다. 그래서 왕은 비대를 차기 왕으로 이

으려고 하였지만 정비의 딸 지소와 옥진의 아버

지 위화랑, 후궁 벽화의 딸 삼엽공주와 삼엽의

남편 아시공 등이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비대는 후만厚滿이라는 딸이 있었다 (후만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기록이 없다, 화랑세기의 기

록을 종합해 보면 후단이 설원공의 딸인데도 불

구하고 계집종婢으로 나온다. 아마도 후만의 어

머니가 비대공의 가비家婢였거나 하층민이었

을 개연성이 크다. 비대의 정처는 삼엽공주의 딸

인 실보낭주이고 그들 사이에서 9세 풍월주 비

보가 태어났다. 즉 비보와 후만은 동부이복의 자

매이다). 후만이 7세 풍월주 설원공(설화랑)과

사통하여 후단을 낳았다. 그리고 얼마후 만룡이

태어나자 후만이 들어와 유모乳姆가 되었다. 비

보랑의 서매 후만이 유모로 선택된데는 그녀가

단순히 젖어미乳母가 아니라 만룡의 훈육도 겸

하였기에 ‘여스승 姆’ 로 기록된 것으로 추측

된다. 물론 후만이 만룡의 유모로 들어올때 딸

후단도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7년후 보리와 만

룡이 혼인을 했다. 그런데 7세의 만룡이 너무 어

려서 만호태후는 후단에게 보리를 모시도록했

다. 그리고 보리는 후단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서 태어

난 자녀들의 기록이 보인다. 즉 후단에게서 태

어난 서자는 보태菩太와 보호菩好이고 서녀는

보단菩丹과 이단利丹이다. 

보리는 정처 만룡과의 사이에서 아들 예원禮

元과 딸 보룡寶龍을 낳았다. 예원이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조부이며, 보룡은 김선품(아버지

는 구륜공이고, 할아버지는 진흥왕이다)과 혼인

하여 딸 셋을 두었는데 장녀 김자눌이 김법민과

혼인하였다. 김법민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며 자눌은 자의왕후이다. 차녀 운명은 28세 풍월

주 오기공에게 출가하여 김대문을 낳았다. 삼녀

야명은 문무왕의 후궁이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1),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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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투자에 관한 광

고나 우편물을 받는다. 광고내용을 요약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도 항상 돈

을 벌며,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

고, 미래의 재정적인 안전을 조절할 수 있으며,

투자 위험성은 적으면서, 주식투자에 항상 만

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과거 주식

시장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미래의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통계를 이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린 결과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 쉽다거

나 (모든 범죄자는 과거 우유를 마신 적이 있다

), 병원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거나 (모든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서 사망한다 - 몸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것이 분명), 뉴욕에

서는 집보다 센트럴 파크에서 자는 것이 더 안

전하다 (살해당한 뉴욕 시민들의 대부분은 자

신의 집에서 희생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우

리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지극히 상식

적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

히 통계(Statistics) 자료 해석은 더욱더 그러하

다. 

주식시장에서 확실히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린 적이 있었다.

미국의 500대 기업, 즉 S&P 500의 회사상표 색

깔(Color)을 5년 동안 연구했다. 회사상표가 회

색(Gray)인 10개 회사의 수익률이 77%로 성장

했다. 반면에 노란(Yellow) 상표를 가지고 있

는 6개 회사는 수익률이 65% 하락했다. 통계자

료는 확실하고 결과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 통계자료의 문제점은 회사상표의 색깔을

가지고 소중한 나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다. 무모한 일임이 틀림없다. 간단한 기술적

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본다. 여자 치마 길이(The Hemline Indicator)

와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즉 어떠한 일

정한 방법(Pattern)이 있나를 연구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치마 길이가 길면 주식시장이 내

려가고 반대로 치마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내용이다. 1920년대

에 치마 길이가 짧아짐에 주식시장이 상승했

다. 1930년도 주식시장 폭락할 당시에는 치마

길이가 실지로 길어졌다. 1946 년도 주식하락

과 1947 새로운 긴 치마(Longer Skirt) 유행하

고. 이와 유사하게 1968년도 짧은 치마

(Miniskirt) 유행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끝

난 후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1987 봄에 아주 짧은 치마 유행과 함께 주식

시장은 상승했지만 예상치 못한 주식시장 폭

락을 경험했다. 2000 년대 주식폭락도 역시 치

마 길이로 설명할 수 없다. 기술적 분석이란 과

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미 일어난 결과와

맞추어 본다. 그리고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

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주식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의 설명은 통계를 이용한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

지 않다. 주식시장은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움

직이는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불규칙

(Random)하게 움직인다. 자본주의 시장이

1800년도 후반부터 약 200년 이상 이어지고 있

는데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큰 수

익을 계속해서 올렸다는 투자자는 없다.

주식투자의 비법을 알려준다는 광고나 사람

들은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상품, 즉 언제, 어느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지

를 알려준다는 소프트웨어(Software), 투자선

별뉴스(Trading Newsletter), 주식 판매

(Trading Fee) 등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방법에 의한 주식투자는 손실로 이어지는 지

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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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